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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5년 추경안 심사방향
 - 꼼꼼한 심사와 함께 민생지원 사업 등 증액 추진 -

❑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경기침체와 민생난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은 올

해 초부터 정부가 적시에 추경을 편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

다. 그리고 정부는 4월 21일에 12.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

습니다.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후안무치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

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늑장추경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추

경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 일례로, 소비진작을 위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

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

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

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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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비롯

하여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

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장비 등 재해・재난 대

응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AI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5. 4. 22.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허 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